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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PC와 유선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노년층의 정보
격차 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호전 중에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스마트폰의 
상륙으로 촉발된 스마트화 혁명 속에서 노년층의 스마트폰 정보격차 문제가 다시금 심각해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정보격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
펴본 다음,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폰 교육 기회 확대, 노년층 UI 및 콘텐
츠 개발, 실버요금제 및 효도폰 보급 확대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Promoting nationwide informatization by means of personal computer and wired Internet since the mid-1990s, 
the Republic of Korea has systematically dealt with the digital divide of older adults which has been lessened 
year by year. How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smartphone in Korea in 2009, the smartphone digital divide of 
older adults has been serious again.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smartphone digital divide of over-65 years old people and will suggest the proper policy solutions such as 
the enforcement of policy infrastructure, the expansion of smartphone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UI and 
contents, and the expansion of silver fare system and silver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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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6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년 국
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도 
범부처적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체계
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0만 정보화 교육’
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
화 소외계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보
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적으로 5개년 정보격차해소 기본

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했
다. 2003년에는 정보격차해소 전담기관으로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을 신설하는 등 정보격차해소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PC 및 유선인터넷에 기초한 초기 정보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축소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장·노년층 정보격차와 관련해서는 2000년
부터 ‘어르신 IT봉사단’등의 정보격차해소사업
을 통해 2004년에 전체국민대비 59.1%p이던 정보
격차가 2008년에는 35.8%p, 그리고 2013년에는 
27.4%p로 계속 좁혀지고 있다[12].     

그러나 2009년에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되어 세계 최고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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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스마트폰에서 비롯
되는 또 다른 정보격차가 심각하게 재현되기 시
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
상 노년층의 스마트폰 정보격차의 현황과 문제점
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안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2.1. 노년층 정보격차 연구

  우선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노년층’과 ‘정
보격차’를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노년층’은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를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
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
인’이라고 정의하고, ‘정보격차’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
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
서의 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가 정
보화를 추진하던 초기에는 ‘PC와 유선인터넷’ 
기반 정보격차가 주를 이루었다. 김봉섭·김정미
[2]는 2009년에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PC와 유
선인터넷 기반 정보격차를 연구하였고, 김천석[4] 
또한 2008년에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PC와 유
선인터넷 기반 정보격차 정책을 국내외적으로 연
구하였다. 또한 김정언 외 4인[3] 역시 2007년에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PC와 유선인터넷 
기반 정보격차 현황과 국내외 정책방안을 연구하
였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2006년부터 매년 장·노
년층에 대한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2009년부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11]에서 
이어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는 PC와 
유선인터넷 기반의 정보격차를 조사하다가 2012
년부터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기기
와 모바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정
보격차’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수를 개발하여 조
사하고 있다.    

2.2. 노년층 스마트폰 정보격차 연구

  스마트기기는 음성전화는 물론 모바일인터넷도 
가능한 기기로써, 운영체제를 통하여 각종 애플리
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13]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년층에 대한 관련연구가 일천한 관
계로 스마트기기의 범위를 ‘스마트폰’에 국한
하고자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11]은 매년 실시하는 장·노
년층에 대한 정보격차조사에서 2012년부터 스마
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보격차를 조사하기 시작한
데 이어, 2014년에는 PC와 유선인터넷 기반 기존 
정보격차에 스마트기기와 모바일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정보격차를 합산한 ‘스마트 정보격차’
에 대한 지수를 추가로 개발하여 시범 조사를 시
작하였다. 또한 신승춘[8]은 장·노년층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smart divide)를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다룰 
정보격차의 범위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
보격차’에 한정하고자 한다.    
  관련연구로는 2013년에 강월석·고재욱[1]이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환경 정비를 연구하였고, 박창희·장석준[7]은 65
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 등 스마트기기의 격차를 소득별, 지역별로 
분석한 바 있다.
  

Ⅲ. 노년층 스마트폰 정보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

3.1. 우리나라 국가정보화와 정보격차해소 정책

  우리나라는 1994년에 ‘정보통신부’가 신설된 
후, 1995년에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1996년에는 ‘정
보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범부처
적인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1996-2000)’
을 수립하였다. 본 기본계획은 2010년까지 세계최
고수준의 정보화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2000년에는 노인 17만 명, 가정주부 200만 명 
등 ‘1,000만 명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시
행하여 2002년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그러
나 그 과정에서 노년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9].  
  이에 2001년에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을 위
원장으로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범부처적으로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을 수립하고 매년도 ‘정보
격차해소 시행계획’도 수립하였다. 또한 2004년
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500
만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하는 등 노년층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정
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
진하였다[9].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노년층 인터넷 
이용률이 2003년 13.0%(전체국민 65.5%)에서 2008
년 35.6%(전체국민 77.1%)로 증가[11]하던 시점에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어 정보격차해소 기능이 행
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2009년에는 정보격차해소
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국가정보화기본법’
으로 통합되고, 이에 따라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근거,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도 소멸되었다. 또한 정보격차해소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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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2003년에 지정되었던 ‘한국정보문화진
흥원’도 2009년에 폐지되어 ‘한국정보화진흥
원’으로 통합되었다. 2009년 이후에 정보격차해
소 정책은 국가정보화기본법상 ‘국가정보화전략
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매년도 ‘동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명맥을 유지
하게 되었다. 

3.2. 노년층 스마트폰 정보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

  50세 이상 장·노년층의 PC기반 유선인터넷 이
용률은 2013년 말 기준으로 48.5% 수준까지 증가
하였으나 전체국민이 82.1%이므로 아직 33.6%p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 격차는 2003년 52.5%p
에서 매년 평균 1.9%p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
나 그 중에서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17.7%에 
불과하여 아직도 전체국민과의 격차가 64.4%p만
큼 벌어져 있는 상태이다[11]. 
  그런데 2009년 말부터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스마트혁명을 초
래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정보격차 문제가 다
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스마트폰 보유율을 살펴
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국민이 74.3%인데 
반해서 장·노년층은 41.5%로 32.8%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60세 이상의 경우는 
16.8%로 그 격차가 57.5%p까지 벌어지고 있다
[11]. 65세 이상의 노년층만 별도로 조사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마트기기 기반의 전체국민 대비 장·노
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38.8% 수준에 불과
하다. 전년보다 무려 16.6%p가 획기적으로 증가하
였지만 아직도 정보격차 수준이 매우 현격한 실
정이다[11].
  60대 이상에서 스마트폰 선택 시 주로 고려하
는 사항을 살펴보면, 디자인 및 단말기 크기가 1
위, 화면 크기 및 화질이 2위, 단말기 가격이 3위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10]. 스마트폰 이용 시 주
된 애로사항을 보면 이용비용의 부담(53.6%)이 가
장 많고, 이용능력의 부족(21.3%), 스마트폰 화면
이 작아 이용불편(11.3%), 유용한 내용 및 활용용
도 부족(9.6%) 순을 보이고 있다[11].
  또한 60대 이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스마트폰 이용 용도를 모름(35.8%)이 
가장 많고, 구입비 및 이용비용 부담(27.2%), 사용
방법의 어려움(17.2%), 필요성 부재(1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1]. 따라서 이러한 정보격차 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응방안이 요
청된다고 하겠다.   
  

Ⅳ. 노년층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4.1. 정책적 기반 강화

2013년 정부조직개편 시에 그간 분산되었던 정
보통신 관련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됨에 
따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
에 이르는 스마트 생태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아
우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화전
략위원회가 폐지되어 범부처적인 콘트롤타워 기
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2013년에 신규 제정된‘정
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
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앞서 소개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동 
시행계획도 수립하기로 하였다. 

다만, 아직도 2000년대 초기와 비교해 보건대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 통합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운영, 
정보격차해소 5개년 종합계획 및 매년도 시행계
획 수립의 근거가 함께 소멸되었다. 그 결과 현재
는 정보격차해소 관련 계획이 국가정보화기본계
획과 동 시행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2013년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을 살펴보면 총 150쪽의 분량 중에서 12쪽 분량
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과 ‘차별 없
는 정보복지 구현’항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5]. 또한 ‘2014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서
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6,776개 사업 4조 
9,186억 원 중에서‘건전한 인터넷문화’에 7개 
사업 181억 원, ‘디지털격차 해소’에 15개 사업 
379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다[6].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격차
해소 전담기관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에 한국정
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된 (구)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노년층 등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정보격차가 다시
금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전담하
는 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4.2. 스마트폰 교육기회의 확대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1팀 100명의 어르
신 IT봉사단 운영을 통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50개소의 지자체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집
합정보화교육을 지원하며, 어르신 정보화제전, 고
령층 IT 창업교육, 디지털 에이징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은 고령화사회의 노년
층에 대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
가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 교육이 대도시 위주로 
비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까지 보다 
정기적인 교육 기회 제공이 마련되어야 한다. 

4.3. 스마트폰 UI 개선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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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스마트폰 제조사별로 스마트폰 조작이 능숙
하지 않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UI를 반영한 노
년층 전용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노년층이 일상생활에 진정으로 필
요로 하고 도움이 될 만한 스마트폰 콘텐츠를 개
발하고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4.4 통신사별 저렴한 실버요금제 및 제조사별 효
도폰의 보급 확대 

  2014년 4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총 12
종류의 실버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사
는 앞으로도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 패턴에 맞
는 실버요금제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맞춤형으로 
저렴한 요금 설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별로 몇몇 효도폰을 출시
하고 있지만, 향후 노년층이 부담 없이 스마트폰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우 저렴한 노년층 전용 
스마트폰을 보다 다양하게 출시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1990년대 중반이후 정보화를 추진하
면서 발생한 초기의 정보격차문제와 2009년에 스
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스마트 혁명 속에서 다시 
심각해진 노년층의 스마트폰 정보격차에 대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소 정책방안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PC와 유선인터넷에 기인한 초기의 정보격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범국가적으로 체계적, 종합적
으로 대처하여 그 격차가 현격히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마트폰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는 
다시금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년층의 스마트폰 정보격차 현황은 단적으로 
2013년 기준으로 전체국민대비 38.8% 수준에 불
과한 실정이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보격
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약화되어 있
다. 과거에 존재했던 지원관련 법령, 계획, 전담기
관이 폐지되어 흡수·통합된 상태이다. 둘째, 현
재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이 대도시 위주로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천차만별이다. 소도시
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
째, 시력이나 조작이 안 좋은 노년층에게 스마트
폰은 쉽게 접근하여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
상이 아니다. 아울러 노년층에게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도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에
게 스마트폰 요금은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통신사별로 노년층에게 적합한 저렴한 실버요금
제가 다양하지 못하고, 또한 노년층용 효도폰도 
제조사에서 극소수로 출시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으로는, 첫째 노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적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체계
적,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종합계획 수립, 지원기관의 확충 등의 노력이 필
요하다고 본다. 둘째, 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와 민간 차원에서 지역과 횟수를 더욱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노년층이 스마트폰을 보
다 용이하게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 UI를 개선하고 맞춤형 콘텐츠도 더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별로 노
년층에 적합한 저렴한 실버요금제를 더욱 출시하
고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노년층 맞춤형 효도폰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실증적
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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